
유도품 신증설 시장악화“우려”
정부정책 일관성 결여 … 전면자유화·신증설조정 놓고 갈등

정부의 석유화학경기회복을 이유로 한 투자지도 완화방안이 가시화되면서 각 기업의 유도품 신증설

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범용유도품에 대한 무분별한 신증설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

히 대두되고 있다.

특히 정부가 SM 등 유도품에 대한 시설투자를 사실

상 허용한 이후 석유화학업계 대부분의 의견이「현

재의 경기회복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신증설은 9 1년

상황을 재현할 우려가 있다」는 지적이 높자 이를 선

회, 다시 조정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마저

결여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.

지도방침 완화이후 관련기업이 공식·비공식적으로 발표한 설비투자계획에 따르면, 에틸렌유도품

가운데 H D P E가 유공 1 0만톤, 현대석유화학 6만톤, LG석유화학 8만톤을 합쳐 모두 2 4만톤에 이르며,

L L D P E가 대림산업 1 0만톤, LDPE 현대석유화학 1 0만톤, EG 호남석유화학 2 0만톤, 현대석유화학 1 0

만톤 등 모두 3 0만톤에 이르고 있다.

또 V A M은 삼성BP 15만톤, SM 현대석유화학 2 0만톤, 포스코켐 2 5만톤, 유공 1 7만7 0 0 0톤, 삼성 2 0만

톤 등 모두 8 2만7 0 0 0톤으로 집계됐다.

E D C는 L G석유화학 1 5만톤, 한화종합화학 1 5만톤 등 모두 3 0만톤이며, VCM도 L G석유화학 3 0만톤,

한화종합화학 1 6만톤 등으로 집계되는 등 이들 유도품을 에틸렌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소요량이 모

두 1 1 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와함께 프로필렌유도품은 P P가 유공 1 0만톤, 대림산업 8만톤, 한화종합화학 1 2만톤, 호남정유 8만

톤, 동양나이론 1 0만톤, 현대석유화학 6만톤 등 모두 5 4만톤에 이르며, 옥탄올도 L G화학 8만톤, 한화

종합화학 1 0만톤 등 모두 1 8만톤 규모를 보이고 있다.

이밖에 아크릴산은 한화종합화학 4만톤, AN 태광산업 2 0만톤, PO 유공 6만톤 등으로 P P·옥탄올

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프로필렌 연간소요량이 1 0 2만톤에 이를 전망이다.

그러나 현재 에틸렌은 연간 잉여량이 6만5 0 0 0톤에 그치고 있으며, 프로필렌의 경우도 오히려 9만

국내 에틸렌유도품신증설계획( 1 9 9 4 )
(단위: 1000M/T)

생산규모 C 2 -수요량구분 기 업명

합 계

자료) CRI

H D P

E

L L D P

E

L D P E

E G

V A M

S M

E D C

유공

현대석유화학

L G화학

계

대림산업

현대석유화학

호남석유화학

현대석유화학

계

삼성B P

현대석유화학

포스코켐

유공

삼성종합화학

계

L G화학

한화종합화학

계

L G화학

한화종합화학

계

1 0 0

6 0

8 0

2 4 0

1 0 0

1 0 0

2 0 0

1 0 0

3 0 0

1 5 0

2 0 0

2 5 0

1 7 7

2 0 0

8 2 7

1 5 0

1 5 0

3 0 0

3 0 0

1 6 0

4 6 0

2 , 1 2 7

1 0 0

6 0

8 0

2 4 0

1 0 0

9 8

1 4 0

7 0

2 1 0

5 3

6 0

7 5

5 3

6 0

2 4 8

4 4

4 4

8 8

6 3

3 4

9 7

1 , 1 3 4

국내프로필렌유도품신증설계획( 1 9 9 4 )
(단위: 1000M/T)

생산규모 C 3 -수요량구분 기업명

합 계

자료) CRI

P P

2 E H

Acrylic Acid

A N

P O

유공

대림산업

한화종합화학

호남정유

동양나이론

현대석유화학

계

L G화학

한화종합화학

계

한화종합화학

태광산업

유공

1 0 0

8 0

1 2 0

8 0

1 0 0

6 0

5 4 0

8 0

1 0 0

1 8 0

4 0

2 0 0

6 1

1 , 0 2 1

1 0 3

8 2

1 2 4

8 2

1 0 3

6 2

5 5 6

6 8

8 5

1 5 3

2 1

2 4 0

4 8

1 , 0 1 8



5 0 0 0톤이 부족, 정부의 무분별한 유도품 신증설허용이 원료수급면에서 당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.

더욱이 이같은 유도품시설 투자계획이 기초유분 증설을 위한 나프타분해시설 확충을 전면 금지한다

는 정부지도방침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계획성 없는 정책결정으로 인한 후

유증마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.

한편, 정부는 기업의 무분별한 신증설계획이 잇따르자 N C C를 포함한 전면 자유화방안과 유도품신

증설 조정방안을 검토하여, 이 가운데 현실성 있는 방안을 선택, 늦어도 9 5년 1월안에 이를 시행할

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1 / 2 3 >




